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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type was used. Forty-three high school students classi-
fied 40 selected Q-statements into 9 points standard.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pc-QUANL 
program. Results: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were analyzed into two types: Type 1 turned 
out to be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and Type 2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Conclusion: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as low birth rate and the advanced age of the population, effective youth and adult programs, policy 
and institution are required. The current demographic, economic and other factors such as personal values and poli-
cies may lower birth rate. In particular, youths' need for children and birth rate tend to be lower.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patterns in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Thus, national and social efforts are need-
ed to change negative factors into positive ones. In order to maintain positive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apply family-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and to implement birth-friendly and 
realistic programs for promoting child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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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10년의 1.226

명에 비해 약간 상승을 하였지만(Statistics Korea, 2012), 여

전히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

구 감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이다. 저출산 현상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등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현재까지 저출산이나 출산기피 요인 또는 출산행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인구 ‧
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있다.

인구 ‧ 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종교,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의 증가, 결혼 및 출산의 기피현상의 증가, 첫 자녀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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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이 있다. 

여성들은 교육 기회의 증가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으로 출산과 육아, 가사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Lee, 2009). 결혼과 출산은 밀접한 관

계를 가지는데 혼인 연령이 증가하고 미혼 인구와 이혼의 증

가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ldieri & Paolo, 2012; 

Evens, 2010; Lee & Kim, 200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개인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자녀의 필요성이 

낮았으며(Kim, 2007), 결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나타났다(Kang, Byun, & Jung, 2005).

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수준, 여성의 출산휴가와 

탄력근무 여부, 고용안정성 여부,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비

용 부담 증가, 여성의 일과 양육 양립의 어려움 등이 있다. 자

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교육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출산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Bang, 2010; Kim & Oh, 2007; 

Kwon & Kim, 2004; Lee & Kim, 2009; Shin & Bang, 2008; 

Wheeler, 2011; Zamac, Hallberg, & Lindh, 2010), 여성들

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산을 

결정할 때 직업의 영향을 받으며 고용의 안정성 여부를 고려

한다(Haan & Wrohlich, 2011; Lee, 2006; Lee & Kim; 

Sohn, 2005; Torr & Short, 2004). 

가치관 요인은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가족가치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Bang, 2010; Jo & Kim, 2011; Kim, 2007; Lee, 2006; 

Shin & Bang, 2008).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증가하며,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덜하고 개인주의의 결과로 

인해 자녀 출산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

(Bang; Choi, 2006; Heo et al., 2004; Jo & Kim; Kim; Lee, 

Jung, Park, & Shin, 2009). 

더불어 정책적 요인은 사회보험과 세제의 지원,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정부정책,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여부 등과 관련되

며 세제의 지원과 혜택, 충분한 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 등은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Bang, 

2010; Castles, 2003; Duvander, Lappegard, & Andersson, 

2010; Haan & Wrohlich, 2011; Lee & Kim, 2009; Sohn, 

2005).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아

서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가 부족하기도 하며(Lee, 2009; 

Shin & Bang, 2008), 지금까지 출산과 양육을 개인적인 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는 저출산의 주요요인이며 출산 친화적 

․ 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출산장

려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Castles; Lee & Kim; 

Shin & Bang; Sohn).

이와 같이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그중 경

제적인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Kang 등(2005)

은 교육비와 출산율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저

출산 요인 중 양육비용보다는 가치관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

친다(Choi, 2006; Lee, 2006)고 하였다. 출산 결정에 관한 연

구에서는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보다는 결혼이나 자녀에 대

한 생각이 출산 결정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이 자녀출산에 대하여 어떠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저출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기피요인이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인식정도나 지금까지의 정책효과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미혼여성이나 가임

여성, 기혼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Baek & Lee, 2008; Do, 2011; Kim 

& Oh, 2007; Kim, Park, & Jo, 2011; Kwon et al., 2011; 

Lee, 2009)가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결혼과 출산, 결혼관이

나 자녀관에 대한 인식 또는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연구(Jo & 

Kim, 2011; Kang, Jeong, & Hwang, 2006; Kim, 2007; 

Paeng, Kim, Kang, & Hong, 2007; Shin & Bang, 2008)가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해결

을 위해, 가치관 형성기이면서 가까운 미래에 성인사회로 진

입하여 가족형성을 하게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출

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와 태도 ‧ 신념과 같은 주관성

을 측정하여 사람들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

하여 그들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

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유형

의 파악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성을 확산 및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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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한다.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녀출산에 대한 고등학생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Q 방법론은 개별 심층면접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의 느낌, 

의견, 선호, 가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대상자들

의 유사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Kim, 2008). 

2. 표집방법

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은 저출산, 출산, 자녀 및 가족 관련 가치관 변화

에 대한 문헌고찰과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대상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산, 자녀, 저출산요인, 출산장려정책 등에 대해 

개방형질문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총 138개의 Q 모집단의 진

술문을 추출하였다.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고, 범주화과정에서 

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고등학생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진술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1인, 박사

과정생 2인,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각 1인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2) P 표본 선정

P 표본이란 Q 분류를 할 수 있는 응답자로 생각될 수 있는 

집합체로 P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어 Q 분류에 참여하는 응

답자를 가리킨다. Q 방법론은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

루는 것으로 소표본 이론에 따르며, P 표본은 50명 내외로 한

다(Kim, 2008). 

본 연구의 P 표본은 경기도 S시의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4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Table 1), 연구 시작 전 본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연구산학지원팀

-5125)을 받았다.

3) Q 표본 분류 및 자료분석방법

Q 표본의 분포는 진술문을 연구대상자들이 강제 분포시키

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였다. Q 표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P 표본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40개의 카드를 모두 읽게 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다음 읽은 후 자신의 견해에 따라 긍정과 중립, 부정 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하도록 분류하게 하였다. 긍정으로 분류된 진술

문들 가운데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에 따라 책상위에 놓인 카드 배열판에 카드를 +4점 척도

부터 배열하도록 하였고 부정으로 분류된 진술문은 -4점 척도

부터 배열하도록 하고 중립으로 분류된 진술문은 0점 척도에 

분류하게 한 후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가장 부정하는 경우를 1점

으로 시작하여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9점을 부여하여 코딩하

였으며,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Q 유형의 형성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2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2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2.3%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

명력을 보면 제1유형은 42.78%, 제2유형은 9.52%로 나타났

다(Table 2).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유형간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계수는 .537로 나타나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

러나 유형간 상관관계는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추출방법

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Kim, 2008).

2. 유형별 특성

총 43명의 연구대상자 중 제1유형이 29명, 제2유형이 14명

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클수록 그가 속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또는 이상적

인 대상자임을 나타낸다(Table 1).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대상자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

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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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Type Var no.
Factor 
weight

Gender Age Religion
Brothers & 

sisters
Satisfaction 

degree (5 scale)
Parents

marriage state

Type 1 (n=29) 40
25
22
21
 5
39 
24
23
14
17
32 
18
 2
11 
 8 
12
34
 4 
 6 
27 
 7
37 
43
10
31
16 
15
 1 
35

3.3680
3.2669
2.9534
2.6838
1.9338
1.5684
1.4883
1.3596
1.3386
1.2974
1.2951
1.2900
1.1582
1.1148
1.1131
1.0637
.9920
.8675
.9294
.9755
.9013
.8790
.8755
.8369
.7565
.6667
.6516
.6272
.4226

F
M
M
M 
M
F
M
M
F
F
M
F
M
F 
M
F 
F
M 
M 
M
M 
F
M
F 
M
F
F
M
F

17
18
17
17
17
18
18
17
17
15
18
16
17
16
17
16
17
17
17
18
17
18
17
16
17
15
17
16
17

None
None

Buddhist
Catholic

None
None
None

Protestant
Catholic

Protestant
Catholic

Protestant
Protestant
Catholic

None
None
None
None

Catholic
None

Protestant
None
None
None

Protestant
None

Buddhist
Protestant
Catholic

1B & 3S
1B & 2S

3B
alone

2B 
2S
2B

1B & 1S
1B & 2S
alone

2B & 1S
1B & 1S

2B
1B & 2S 
1B & 1S

2S
1B & 1S
1B & 2S 

3B
2B
2B 
2S
2B
2S 
2B
2S

1B & 1S
1B & 1S 
alone

5
5
5
-
5
4
4
5
5
-
4
4
4
5
3
4
5
5
5
5
5
4
5
5
3
5
3
5
-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Divorc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Divorc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Type 2 (n=14) 33
13 
20 
36
28
38
42
30
26
29 
19
 9
41
 3 

2.9486
2.2602
1.8859
1.1484
1.0542
1.0023
.9671
.9528
.9248
.8956
.8917
.6380
.5804
.4581

M
F
F
F
M
F
M
M
M
M
F
F
F
M

18
16
15
17
17
18
17
17
17
17
15
16
17
17

Protestant
None

Protestant
Protestant
Protestant
Protestant

None
None
None
None

Protestant
Protestant
Protestant

None

2B & 1S 
1B & 2S
1B & 1S
1B & 1S

2B
1B & 1S
alone

2B
2B

1B & 2S
2S
3S 

1B & 2S
1B & 1S

3
3
4
5
5
4
-
3
5
4
4
4
3
2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Divorc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Marriage
Divorce
Marriage
Marriage
Marriage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Variables Type 1 Type 2

Eigen value 18.3954 4.0953

Variance .4278 .0952

Cumulative .4278 .5230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Variables Type 1 Type 2

Type 1 1.000  .537

Type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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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표준점수와 다른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

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

법에 의해 산출된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가족중심적 생

활추구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29명으로, 평균연령 16.9세, 남

학생 16명과 여학생 13명이며, 종교는 기독교 7명, 천주교 6

명, 불교 2명,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4명이었다. 형제자매가 

없는 대상자는 3명이었으며 형제관계만족도는 평균 4.14점(5

점 척도)을 나타냈다.

제1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한 항목은 ‘고통을 겪으며 낳

아준 부모님이 존경스럽다(Z=1.42)’, ‘새 생명의 탄생은 위대

하고 성스럽다(Z=1.39)’, ‘자녀는 부부 사랑의 결실이다(Z= 

1.38)’,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Z= 

1.30)’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

는 내 삶의 걸림돌이 된다(Z=-2.32)’, ‘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

가 태어날까봐 두렵다(Z=-1.91)’, ‘자녀양육은 귀찮은 일이다

(Z=-1.69)’, ‘자녀는 부부생활을 방해한다(Z=-1.66)’이었다

(Table 4). 또, 제1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중 표준 점수 차이가 +1.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출산은 꼭 경험하고 싶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상상

할 수 없다’, ‘아이를 보면 낳고 싶어진다’, ‘자녀출산은 태어

나서 가장 잘하는 일이다’였으며, 표준 점수의 차이가 -1.0 이

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 ‘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자녀는 

여가 생활에 제약을 준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힘든 일

이다’이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를 나타낸 연구대상자 

40 (factor weight=3.36)은 17세의 여학생으로 1남 3여 중 

셋째이다. 40번 대상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을 선

택한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

에 부부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대상자 25

(factor weight=3.26)는 18세의 남학생으로 1남 2여 중 첫째

인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가

치가 부여되는 일이다. 어릴 적 보살핌을 받던 부모님의 자식

이 후에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그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대

상자 22 (factor weight=2.95)는 17세의 남학생으로 3남 중 

첫째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꼭 해야 할 것 중에 출산이 있다

고 생각한다. 부모가 된다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될 것 같다”

고 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적 동의를 한 이유에 대하여 대상자 40은 

“자녀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키울 생각을 하지 말

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대상자 25는 “자녀란 성인

이 된 후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사랑으로 보살

펴야 하는 존재이므로 걸림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진

술하였으며, 대상자 24는 “자녀는 부부사랑의 결실이다. 자신

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대상자 22는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며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이므로 걸림돌이 된

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하였다. 또, 대상자 21은 “자녀는 한 

집안의 행복이며 모든 것이다. 자녀가 있기에 더 행복할 수 있

으므로 그런 자녀가 돌림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녀는 

또 다른 자신이고 자신의 일부이며 자신의 분신이다. 자녀양

육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대상

자 5는 “자녀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잘

못 키웠을 때이다. 자식교육만 잘하고 관리만 잘한다면 절대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

리 가족간의 유대감과 행복감을 가져오고 서로간의 믿음이 커

지기 때문에 전혀 귀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

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적극

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FOLS (family ori-

ented life style, 가족중심적 생활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부부중심, 무자

녀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14명으로, 평균연령 16.7세, 남

학생 7명과 여학생 7명이며, 종교는 기독교 8명이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6명이었다. 형제자매가 없는 대상자는 1명이

었으며, 형제관계만족도는 평균 3.57 (5점 척도)이었다.

제2유형이 가장 강한 긍정을 한 항목은 ‘결혼을 해도 자녀

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Z=1.61)’,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건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Z=1.38)’, ‘자녀양육은 국가의 도움

이 필요하다(Z=1.23)’, ‘자녀양육은 부모의 희생을 필요로 한

다(Z=1.09)’이었다. 반면 가장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

녀가 없으면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없다(Z=-2.03)’, ‘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가 태어날까봐 두렵다(Z=-1.73)’, ‘출산은 꼭 경

험하고 싶다(Z=-1.42)’, ‘자녀출산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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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Z-scores and Q-statements Descriptions for Type 1

        No Q-Statement  Z-score

7 I respect my parents for going through much pain to give birth to me. 1.42

2 The birth of a new life is great and sacred. 1.39

17 A child is the fruit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1.38

24 Maternal love is strong and great. 1.36

28 To become a parent is the worthiest in life. 1.30

20 A child can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1.17

29 Children are the nation's future. 1.06

34 When I see a child, I have the desire to have my own. 0.99

40 I would like my child to be healthy rather than academically-inclined. 0.99

37 It is right to have children. 0.80

39 A child is the fruit of my life. 0.76

26 The process of rearing a child is precious and makes parents happy. 0.73

1 A child is a precious being in that it links family linage. 0.64

10 A child provides psychological comfort to his or her parents. 0.52

12 To have a child is to leave a part of yourself. 0.50

32 I would really like to experience childbirth. 0.49

8 I won't feel lonely in my later years if I have a child. 0.46

27 To have a child is the best thing in life. 0.32

3 Child-rearing require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0.32

22 Child-rearing requires parents' sacrifice. 0.11

14 To have a child is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0.07

30 I fear I will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0.06

21 In today's society, a child's safety and future cannot be guaranteed. -0.07

33 I cannot imagine a family without children. -0.11

36 I need someone I can rely on to help me rear a child. -0.14

9 Child-rearing is economically burden some. -0.30

5 Child-rearing is a difficult work. -0.48

6 A child is an asset for future. -0.58

35 A child restricts the leisure activities. -0.63

25 It is difficult to have a stable work life if you have a child. -0.82

13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child even if you get married. -0.86

11 It is difficult to rear a child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0.89

18 If you do not have a child, you will never fully be an adult. -0.91

4 Child-rearing is a burden in preparing for requirement. -0.95

15 It is difficult to have a social life if you have a child. -0.96

23 I would rather to adopt a child. -1.47

31 A child disrupts one's married life. -1.66

38 It is troublesome to have children. -1.69 

16 I fear that I will give birth to a child of the sex I do not wish to have. -1.91

19 A child may be an obstacle in my life.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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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Z=-1.26)’이다(Table 5). 

제2유형에서 높은 인자 가중치를 나타낸 연구대상자 33

(factor weight=2.94)은 18세의 남학생으로 2남 1여 중 셋째

이며, 연구대상자 13 (factor weight=2.26)은 16세의 여학생

으로 1남 2여 중 둘째이다. 대상자 13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

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결혼을 해서 부부끼리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의무가 아

니며 꼭 낳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였고. 대상자 33은 “부

부만이 생활해 나가도 충분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

정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26은 “자

녀를 양육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의 시

간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대상자 13은 “자녀가 없다 해도 다른 가족구성원끼리만 잘 살

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부끼리만 사이가 좋고 행복하면 된다”

고 하였으며, 대상자 28은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다.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요소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

고, 대상자 33은 “완전한 성인이란 개인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완전한 성인은 사회에 착실하고 도리있게 살아가는 

성인이다. 자녀가 부모를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자녀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

다”고 하여 자녀가 가족의 구성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진술하면서 부

부간의 행복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상자는 20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간접경험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대상자 28은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견뎌내신 것 자체

로 감사함을 표하며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고 진술하면서 아

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존경스럽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

모님을 존경하며, 가족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

고 생각하여 미래에는 꼭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되며 현실에 

만족하면서 부부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부부중심, 무

자녀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간의 공통적 견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유형마다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과 관련하여 두 

유형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 항목들은 Table 6에서 제시

한 바와 같다.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모성애는 강하고 위대

하다(Z=1.52)’, ‘고통을 겪으며 낳아준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Z=1.50)’, ‘새 생명의 탄생은 위대하고 성스럽다(Z=1.26)’ 등 

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 동의를 한 내용은 ‘자녀는 내 삶의 걸림

돌이 된다(Z=-1.89)’, ‘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가 태어날까봐 

두렵다(Z=-1.82)’, ‘자녀양육은 귀찮은 일이다(Z=-1.39)’ 등

의 항목이다. 즉, 고등학생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출산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

에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공통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녀양육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Z=.77)’거나 

‘자녀양육은 부모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Z=.60)’는 의견도 있

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대상자의 주관성에서 출발

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

성을 파악하였다.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가

지는 것에 대해 가치부여를 하며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

고 하였으며 부부에게 있어 자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1유

형은 가족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기본욕구를 채

우게 되며, 출산을 통해 부모의 위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Shin과 Bang (2008)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88.1%

가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책

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제1유형 대상자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Kwon 등(2011)의 연구에서 출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수용형과 유사한 결과이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출산

에 대한 태도 연구(Kim & Oh, 2007)에서, 자녀출산으로 인

한 자신의 외모변화는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단란한 가

족을 갖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스팅족형과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Paeng 등(2007)의 연구에

서는 고등학생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학생보다 낮

다고 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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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Z-scores and Q-statements Descriptions for Type 2

      No Q-Statement  Z-score

24 Maternal love is strong and great. 1.69

13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child even if you get married. 1.61

7 I respect my parents for going through much pain to give birth to me. 1.59

40 I would like my child to be healthy rather than academically-inclined. 1.38

3 Child-rearing require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1.23

2 The birth of a new life is great and sacred. 1.12

22 Child-rearing requires parents' sacrifice. 1.09

9 Child-rearing is economically burden some. 0.92

30 I fear I will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0.86

20 A child can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0.84

29 Children are the nation's future. 0.75

5 Child-rearing is a difficult work. 0.64

21 In today's society, a child's safety and future cannot be guaranteed. 0.59

26 The process of rearing a child is precious and makes parents happy. 0.57

35 A child restricts the leisure activities. 0.55

17 A child is the fruit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0.51

8 I won't feel lonely in my later years if I have a child. 0.32

1 A child is a precious being in that it links family linage. 0.29

28 To become a parent is the worthiest in life. 0.18

12 To have a child is to leave a part of yourself. 0.07

14 To have a child is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0.03

36 I need someone I can rely on to help me rear a child. -0.04

25 It is difficult to have a stable work life if you have a child. -0.09

6 A child is an asset for future. -0.15

39 A child is the fruit of my life. -0.31

10 A child provides psychological comfort to his or her parents. -0.50

15 It is difficult to have a social life if you have a child. -0.50

37 It is right to have children. -0.55

11 It is difficult to rear a child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0.64

34 When I see a child, I have the desire to have my own. -0.69

4 Child-rearing is a burden in preparing for requirement. -0.70

23 I would rather to adopt a child. -0.76

31 A child disrupts one's married life. -0.90

38 It is troublesome to have children. -1.08

27 To have a child is the best thing in life. -1.26

32 I would really like to experience childbirth. -1.42

19 A child may be an obstacle in my life. -1.47

16 I fear that I will give birth to a child of the sex I do not wish to have. -1.73

33 I cannot imagine a family without children. -1.93

18 If you do not have a child, you will never fully be an adul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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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No  Q-statement Average Z-score

24 Maternal love is strong and great. 1.52

7 I respect my parents for going through much pain to give birth to me. 1.50

2 The birth of a new life is great and sacred. 1.26

40 I would like my child to be healthy rather than academically-inclined. 1.18

20 A child can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1.01

17 A child is the fruit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0.95

29 Children are the nation's future. 0.91

3 Child-rearing require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0.77

26 The process of rearing a child is precious and makes parents happy. 0.65

22 Child-rearing requires parents' sacrifice. 0.60

1 A child is a precious being in that it links family linage. 0.47

30 I fear I will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0.40

8 I won't feel lonely in my later years if I have a child. 0.39

12 To have a child is to leave a part of yourself. 0.28

21 In today's society, a child's safety and future cannot be guaranteed. 0.26

14 To have a child is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0.02

36 I need someone I can rely on to help me rear a child. -0.09

6 A child is an asset for future. -0.37

25 It is difficult to have a stable work life if you have a child. -0.46

15 It is difficult to have a social life if you have a child. -0.73

11 It is difficult to rear a child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0.77

4 Child-rearing is a burden in preparing for requirement. -0.82

23 I would rather to adopt a child. -1.12

31 A child disrupts one's married life. -1.28

38 It is troublesome to have children. -1.39

16 I fear that I will give birth to a child of the sex I do not wish to have. -1.82

19 A child may be an obstacle in my life. -1.89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의 출산과 관련된 주관

성 변화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성장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유형의 대상자들은 자녀가 없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

으며, 사회적 성인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출

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한다(Kim, 2007)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를 낳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면서 부부간의 

행복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Oh 

(2007)의 연구에서 43.2%의 대상자가 포함된 유형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정상적인 직

장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부부의 

삶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딩크족형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출산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출산을 신비롭고 소중한 경

험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가족이나 형제간의 관계만

족도, 방송매체 등의 영향으로 피하고 싶은 고통이나 부담으

로 생각한다(Baek & Lee, 2008)거나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

산이 축복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Kang et al., 2006)는 보고를 지지한다.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공부잘하는 아이보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는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성적 문

제에 대해 더 이상 자녀가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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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학업문제라는 보고(Ham & 

Park, 2005)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존중하는 생각과 모성애에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은 두 유형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부모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화목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부모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처럼 부담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관과 가족관을 정립

하여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켜 가족의 

소중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Kim (2007)의 연구와 

같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가족접근적인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m (2007)은 청소년들의 결혼관, 자녀관 등 문화적 요인

을 형성하는 가치관 교육은 출산율 제고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Do (2011) 

역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자녀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

키는 가치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에 대한 필

요성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올바른 가치

관 확립을 위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aeng et al., 

2007).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르고 바

람직한 가족관, 자녀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가치관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청소년들의 가치관, 출산결정

에 영향을 미치게 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올바른 가치관

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Shin과 Bang (2008)

도 청소년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대상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고등학생들이 바람직한 가

족의 역할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올바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형성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출산친

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인 내용을 살펴

보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한 존중

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 부모님을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제

공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효과적

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은 긍정

적인 주관성 유형과 부정적인 주관성 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긍정적인 주관성이 청소년의 성장

과 사회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

야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의 화목과 소중

함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족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산친화적인 사회인식 전환 및 현실적

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유형

의 파악 및 특성을 분석하고, 출산에 대한 주관성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족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

고 미래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인 type 1: ‘FOLS 

(family oriented life style, 가족중심적 생활추구형)’과 자녀 

출산과 양육을 부담스러워 하고 꼭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type 2: ‘CINK (couple 

important no kid, 부부중심, 무자녀형)’등 두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파악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유형을 탐색한 결과 고등학생들의 가족형성과 자녀출

산에 대한 주관성은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인 유형이 함께 

발견되었다. 고등학생의 긍정적인 주관성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과 교육 및 정책을 통해 

현재의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출산장려 및 바람직한 가치관 정

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

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올바른 가

족관 및 자녀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가치관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중심적 접근을 활용, 출산친화적인 교육 

및 계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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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current demographic, economic and other factors such as personal values and policies lower birth 

rate. In particular, youths' need for children and birth rate tend to be lower.

￭ What this paper adds?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patterns in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ational and social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negative factors into positive ones. In order to maintain 

positive subjectivity on childbearing in high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apply family-centered 

educational programs and to implement birth-friendly and realistic programs for promoting childbirth. 


